
화 해 의 사 람 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75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화해의 사람들 (People of Reconciliation): 에베소서 2:13-18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

심을 본 받아 김동수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화해의 사람들이 되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케이프타운에 예년 보다 겨울이 빨리 오나 봅니다. 캐이프타운의 겨울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모두 가뭄이 해결 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적지 않은 비가 계속 이어져 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가 반가우면서도 매년 겨울 비로 인한 침수로 어려움을 겪는 흑인지역의 사람들을 생각 할때, 올해 예상되는 많은 비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가던 중 옆차선의 차가 운전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뒷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어 위험 천만한 상황 이었지만 다행히 다치지않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운전연습중인 무면허 
운전자였고 차도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싼 보험료로 인해 차량 보험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한국
에서야 상상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저희도 형편에 따라 사고가 없어도 매년 10%가량 인상되는 차량 보험을 감당 할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더욱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6월5일-8일까지 튀니지 에서 있게 될 아프리카 침례교 선교사 모임을 위해 3일 주일저녁에 케이프타운을 떠나 10일 주일 
에 돌아 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시간과 선교사 모임을 통해 귀한 은혜와 도전을 얻기를 위해, 또 제가 없는 동안 저의 아내와 아
이들, 사역지의 동역자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겨울동안 적절한 비를 주시길... 또한 그에 따르는 흑인지역내의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대비할 지혜를 주시길... 

2. 목회자 훈련원을 찾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데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이 이곳을 찾게 하시고    
학생들이 말씀안에서 더욱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길... 

3. 어린이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시길... 

4. 6월 5일-8일까지 튀니지 에서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모임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길.. 

5. 사역지와 생활 전반의 안전을 지키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건강한 삶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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